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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설치되는 케이지…UFC 프리덤 250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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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미국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 중인 UFC 경기장. 2026.05.26.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미국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UFC 경기가 펼쳐질 케이지가 설치되고 있다.

AP통신은 27일(한국 시간) "내달 백악관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UFC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UFC 프리덤 250'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한 기념행사 중 하나로, 현지 시간으로 6월14일에 열린다.

백악관 마당에 자리할 케이지 주변에는 수천 개의 임시 좌석이 설치된다. 또한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

치해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UFC는 두 장소 모두에 관중을 수용하기 위해 8만5000장의 무료 티켓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티켓을 원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UFC 프리덤 250은 타이틀전이 두 경기뿐이라 팬들 사이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트급(70.3㎏) 타이틀전에선 알리아 토푸리아(조지아)와 저스틴 게이치(미국)가 격돌하고, 헤비급(120.2㎏) 잠정 타이틀



전에선 알렉스 페레이라(브라질)와 시릴 간(프랑스)이 맞붙는다.

일각에선 이란과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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